
교육,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이 말은 교육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말이다. 우리는 모
두 배우는 존재로 태어난다. 갓난아기가 언어를 익히고, 걷고, 세
상과 소통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교육의 시작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육은 늘 사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
다.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잇는 다리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
육 현장은 여전히 입시 중심, 성적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배움’이라는 본질이 ‘경쟁’과 ‘선별’ 속에 가려진 모습이
다.

 오늘날 교육은 수많은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기술의 발전, 정보
의 범람, 인공지능의 등장 등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도전장을 내
밀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점점 더 빠르게 구식이 되고, 
시험성적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가능성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육현장은 정답을 암기하고 점수
를 올리는 것에 집중한다.

 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있다.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실패 속에서 다시 
도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제도는 이런 과정을 허용하기보다, 정해진 답을 얼마나 빨리, 정확



하게 외우는지를 평가한다. 그 결과 많은 학생이 배우는 기쁨보다 
부담과 피로를 먼저 느낀다.

 미래의 교육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 첫째,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역량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
하다.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
구가 될 수 있다. 둘째,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을 장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회
적 책임감과 창의성을 함께 배우게 된다. 셋째, 교사의 역할 또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성장을 돕는 멘토’로 변화해야 한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의 틀에 안주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 큰 혼란과 불평등 속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
한다면, 아이들은 경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경쟁이 아닌 성장,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수동적 수용이 아닌 능
동적 참여로 나아가는 교육,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과 
사회를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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